
의정부제일시장 내 ‘잠자리 ㅇㅇㅇ 이불’ 가게 점주의 심각한 인격 모독 및 소비자 쫓아내기 
갑질 행위 고발 2026.9.

1. 피해 개요

- 발생 일시 및 장소 : 2026.9.10. 의정부제일시장 내 이불 가게

- 내용 : 방석/커버 및 요 커버 구매를 위해 방문하여 사이즈 확인차 정상적인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점주가 느닷없이 대화를 거부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상식 이하의 부당한 
대우를 받음.

2. 구체적인 피해 내용 (점주의 비상식적 언행)

- 느닷없는 쫓아내기 및 적반하장 : 구매를 위한 정상적인 대화 중 갑자기 "다른 데서 사라", 
"대화하기 싫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쫓아냄.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여러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라며 억지를 부림.

- 인격 모독 및 비하 발언 :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하죠", "약 먹느냐"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음.

- 소통 거부 태도 : 소비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거나 손을 휘저으며 모욕적인 행
동을 반복함.

3. 요구 및 조치 사항

-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공공형 전통시장(제일시장) 내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과 갑질
을 일삼은 해당 점포에 대한 엄중한 경고 및 시정 조치 요구

- 공공 시장 내 불친절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대신 모욕적인 막말을 내뱉고, 귀를 막거나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는 
행태는 명백한 상행위 방해이자, 모욕 행위,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악의적인 인격 모독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정상적인 상인의 의무를 저버린 사례임.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려다가 이런 정신적 테러 수준의 대우를 받았으니 분노가 치미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 상인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대화의 규율을 완전히 상실한 채,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냥 
가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
안들이다.



* 참고
시계수리. 이게 무슨 날벼락.(소비자고발센터 처리)
이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임. (피해자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야되나-다이소)
어이없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 (판다팜 의정부)
스타벅스 황당한 거짓말
이용하기 불편한 동네 마트
이런 불편한 일이 왜 예전보다 빈번해지나
[고발] 의정부 엠마트의 조직적 폭력 및 시 행정의 만성적 직무 유기
의정부 제일시장 내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방치 및 인식 개선을 촉구함
지역 상권의 고질적인 응대 불량과 소비자의 피로감
-----------------------------------------------------------------------------
[별첨] 사건의 일방성 및 소비자 무과실 : 동일 조건에서의 정상적 거래 성사

-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일반 상점(시장 외부)에서 동일한 규격/품목의 방석 및 요 커버를 정
상적인 소통을 통해 구매 완료함.

-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소통 장애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할인 혜택까지 받
는 등 평범하고 원활한 소비자 행위가 이루어짐.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팍팍해 보이던데, '다시는 안 가야겠다'하고 
마음을 굳게 먹게 한다.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면서 불쾌한 감정까지 소비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내 소중한 발걸음과 돈은 차라리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는 인근의 친절한 상점들에 쓰는 게 
훨씬 이롭다.


